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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us Literacy Education in the Post-Religious Era: 
Harmonizing Invisible Religion and Digital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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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reconceptualizes religious literacy to encompass invisible religion and 

digital religion, around which Korea’s religious landscape is being reorganized amid a 

non-religious majority, addressing existing discourse’s implicit presupposition of institutional 

religion.

[Contents] First, invisible religion and digital religion, though emerging via different paths 

amid secularization and technological change, prove structurally linked and mutually 

amplifying. Second, discourse remains confined to institutional religion; retaining the 

knowledge-empathy-practice framework, this study extends its scope to both phenomena to aid 

conflict prevention and social integration. Third, it operationalizes this through case-based 

content, digital-literacy-linked teaching methods, and institutionalized general education with 

textbook development, while also proposing a secondary-university sequencing scheme.

[Conclusions] This reconstruction offers a common language for religious and non-religious 

citizens to understand one another, requiring institutionalization as a neutral subject, digital 

textbooks and case databases, and instructors trained in religious studies and digital literacy, 

sustainable only through cooperation among academia, religious bodies, and government.

[Keywords] Post-religious era, Religious literacy, Invisible religion, Digital religion, Religiou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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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종교 시대의 종교문해력 교육: 
보이지 않는 종교와 디지털 종교의 조화

나권수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강사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무종교인이 과반을 차지한 한국 사회에서 종교 지형이 ‘보이지 않는 

종교’와 ‘디지털 종교’를 축으로 재편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두 현상을 포괄하는 종교문

해력 개념과 교육을 재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기존 종교문해력 담론이 제도 종교를 

암묵적 전제로 삼아온 논의의 공백을 보완한다.

[연구 내용] 첫째, 세속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종교’와 ‘디지털 종교’가 

각기 상이한 경로로 출현했지만, 실제로는 상호 작용을 통해 서로를 증폭하는 구조적 연관성

을 밝혔다. 둘째, 종교문해력 개념의 국내외 동향을 검토하여 그 대상이 제도 종교에 머물러 

있음을 파악하고, 기존의 역량 구조(지식․공감․실천)를 유지하되 대상을 두 현상으로 확장

하는 재개념화를 제안하였다. 나아가 확장된 종교문해력이 종교 갈등 예방과 사회통합이라는 

공적 과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셋째, 이러한 재구성은 사례 기반의 교육 내용, 디

지털 리터러시와 연계한 교수․학습 방법, 교양교육 제도화 및 교재 개발이라는 세 층위로 구

체화하였으며,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 교양교육을 잇는 계열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종교문해력 교육의 재구성은 종교인과 무종교인이 서로를 읽어내는 공통의 언어를 제

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종교 중립적 교과로서의 제도

화, 디지털 교과서 및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종교학적 소양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겸비한 

교수자 양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제도화는 종교교육학계, 종단, 정부의 삼각 협력 위에서만 지

속 가능하다.

[주제어] 탈종교 시대, 종교문해력, 보이지 않는 종교, 디지털 종교, 종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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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 사회의 종교 지형이 유례없는 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종교인구 통계에서 무종교인이 과

반을 차지한 지 오래이며, 근래의 조사들은 그 비율을 60% 이상으로 보고하기도 한다(Gallup 

Korea, 2026. 3. 26.). 특히 청년 세대의 이탈이 가파르다는 사실은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부침

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성 교세의 위축, 종교 제도에 대한 신뢰 

하락, 종교적 무관심의 확산이 맞물리면서 이른바 탈종교 시대가 현실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러나 제도 종교의 퇴조를 곧 ‘종교적인 것’의 소멸로 읽는다면 오늘의 지형을 절반만 보는 

셈이다. 특정 교단에 적을 두지 않으면서도 신앙 정체성을 유지하는 이들, 명상과 수련으로 초

월을 추구하는 이들, 이른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사람들이 무종교인 통계 안에 상당수 섞여 있다. 종교 단체 가입 여부라는 이분법 대신 ‘얼마

나 종교적인가’ 또는 ‘어떻게 종교적인가’라는 물음으로 종교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제안(Chong, 

2025: 130)은 이 지점을 정확히 짚는다. 일찍이 종교 세속화의 한 측면으로서 ‘보이지 않는 종

교(invisible religion)’를 논의했던 토마스 루크만(Thomas Luckmann)의 통찰이 새삼 소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Luckmann, 1967). 실제로 최근의 연구는 영성이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의 전통적 경계를 넘나들며 이를 재구성하는 매개적 동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hung, Choe, & Jang, 2025: 1). 종교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제도 바깥으로 스며들어 다른 얼

굴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기술의 진보라는 또 다른 축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종교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코로

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digital turn)은 신앙 형태 자체를 본질적으로 재구

성하고 있으며, 예배와 순례, 상담과 포교가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가면서 신앙의 존재 방식 자

체가 근본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하이디 캠벨(Heidi Campbell, 2012)이 정식화한 ‘디지털 종교

(Digital Religion)’ 논의가 국내 학계에서도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고(Kim, 2022), 온라인 

성지와 소원 댓글, 종교적 신조어의 유행 등 한국 특유의 온라인 종교문화에 관한 실증 연구도 

축적되고 있다(Shim et al., 2023). 주목할 점은 이 두 흐름의 결합이다. 제도를 벗어난 영성은 

디지털 플랫폼을 타고 확산되고, 디지털 공간은 비제도적 종교성이 서식하기에 최적화된 환경

을 제공한다. ‘보이지 않는 종교’와 ‘디지털 종교’는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탈종교 시대 종교성

이 재구성되는 두 국면인 것이다.

이러한 종교 지형의 재편은 종교 영역에 그치지 않고 비종교적 영역으로도 번져간다. 국가 

간 비교 조사에서 한국은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정치 갈등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나라로 보

고될 만큼, 종교와 정치․사회적 균열이 깊게 얽혀 있다(Park, 2023: 41). 여기에 디지털 공간 

특유의 빠른 확산성이 더해지면서 종교 관련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 신흥 종교 집단의 공격적 

포교가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였다. 제도 종교의 울타리가 낮아진 자리에서 영성을 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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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업주의와 종교를 앞세운 폐해가 개인의 삶을 침식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달라진 종

교 지형을 읽어내는 역량, 곧 ‘종교문해력 교육’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배경이다.

문제는 이렇게 달라진 지형을 읽어낼 사회적 능력이 그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다. 종교에 대한 광범위한 무지, 이른바 ‘종교적 문맹’이 종교에 대한 편향과 차별로 이어져 

사회 전반에 대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진단 아래 대학 교양교육 차원의 대응을 모

색한 논의가 일찍이 선행된 바 있으며(Na & Youn, 2019), 이후 국내 첫 종교문해력 조사를 계

기로 그 사회적 활용 방안이 검토되었다(Seong, 2024). 아울러 “종교문해력은 다종교 사회의 문

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소통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라는 작업가설적 정의 아래 

종교 문해 역량을 지식, 공감, 실천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종교교육에서 요구되는 출발점 행동

을 진단할 수 있는 핵심 역량으로 구체화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Park, 2023: 56). 종교교육 

연구에서도 현주소를 점검하고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을 정립하려는 모색이 이어졌고(Na 

& Youn, 2022), 수강생 다수가 비종교인인 강의실의 현실을 반영한 수업 설계 연구도 발표되

었다(Yun, 2023). 이러한 국내 논의는 종교문해력을 시민적 소양이자 정책적 실천의 문제로 다

루어 온 해외 학계의 흐름(Kim, 2025: 78-81)과도 궤를 같이한다. 종교문해력의 의미와 역할에 

주목해 온 일련의 연구는 이 개념의 시의성을 뒷받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교교육이 나아가

야 할 근본 방향까지 가늠하게 해준다.

그럼에도 기존 논의에는 뚜렷한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지금까지의 종교문해력 담론이 전제

해 온 대상은 대체로 교단, 교리, 의례를 갖춘 제도 종교였다. 다문화․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간 상호 이해라는 문제의식은 확고하지만, 정작 무종교인 과반 시대에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비

제도적 영성과 디지털 종교 현상을 해석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즉, 제도 밖의 영성과 

디지털로 매개되는 신앙 실천은 아직 종교교육 담론의 시야에 충분히 들어오지 못했다. 읽어야 

할 텍스트는 달라졌는데 독법은 옛것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 공백을 메우는 데 있다. 요컨대 종교문해력 교육을 전통 종교에 대한 소

양 교육으로 한정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종교와 디지털 종교라는 새로운 현상에 상응하도록 

전면 재구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기존 연구를 보완한다. 첫째, 비제도적 

신앙으로 간주해 깊이 논의되지 못한 보이지 않는 종교와 디지털 플랫폼에서 전개되는 종교 현

상을 종교문해력의 핵심 요소로 편입해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둘째, 종교가 정치․사회적 양극

화와 얽히는 현실을 직시하며 종교문해력을 사회통합과 상생의 도구로 자리매김한다. 셋째, 이

러한 논의를 초․중등 교육과정 및 대학 교양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실천 방안으로 더욱 구체

화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접근을 병용한다. 종교사적 접근으로 두 현상의 연원과 전개를 

추적하여 이들이 갑작스러운 신종 현상이 아니라 전통적 신앙의 현대적 변형임을 밝히고, 미시

적 접근으로 개인과 소규모 공동체 수준에서 관찰되는 구체적 양상, 이를테면 온라인 종교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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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와 그 수용 방식을 분석한다. 또한, 종교교육적 접근으로 앞선 성과를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옮긴다. 이때 지향점은 특정 신앙의 내면화를 목표로 하거나 종교성의 고양을 

꾀하는 교육이 아니라 종교라는 문화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종교에 관한 교육

(education about religion)’이다(Youn, 2007: 247).

이러한 견지에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장에서는 세속화와 과학의 도전이라는 맥

락 위에서 보이지 않는 종교와 디지털 종교를 축으로 탈종교 시대의 종교 지형이 재편되는 양

상을 진단한다. 3장에서는 종교문해력 개념의 전개를 검토하고 그 공백을 확인한 뒤, 두 현상

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며, 확장된 종교문해력이 수행해야 할 사회통합의 

과제를 논한다. 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교육 내용(사례 기반 콘텐츠), 교육 방법(디지

털 리터러시와의 결합), 교육 기반(교양교육 제도화와 교재 개발)의 순서로 종교문해력 교육의 

재구성을 시도한다. 결론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후속 과제를 제시한다. 이 같은 논의는 종교

문해력 담론의 지평을 탈종교 시대의 실제 종교 경험에 맞게 확장함으로써, 종교를 둘러싼 사

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다종교이면서 탈종교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적 소양을 기르는 데 실천

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탈종교 시대 종교 지형의 재편

1. AI 시대의 종교 : 세속화와 과학의 도전

오늘의 종교 지형을 규정하는 첫 환경은 가속화된 세속화이다. 종교적 세계관이 사회 운영의 

원래 자리를 과학적 합리성에 내어주는 과정은 근대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한국

에서는 그 속도가 유독 가파르다. 종교인구 조사 결과를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종교인과 무종

교인의 비율은 2025년 기준 40%와 60%로 집계되었으며, 20․30대 종교인 비율은 각각 24%와 

29%로 조사되어 무종교가 청년 세대의 보편적 기본값으로 자리 잡았다(Gallup Korea, 2026. 3. 

26.).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하락세가 세계사적 보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등 주요 종교의 신자 수는 지구적 차원에서 오히려 늘고 있어, 주요 종단 신자 수의 총

체적 감소를 겪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세계적인 추세와 상반되는 면이 있다(Lee, 

2025: 2). 한국의 탈종교화는 서구 세속화론의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고유한 맥락 위에서 해명

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세속화를 둘러싼 이론적 대립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합리적 사고의 발달과 전통 공동체의 약

화로 종교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고 보는 고전적 세속화론에 맞서, 종교에 대한 수요는 일정하

게 유지되고 있지만 기성 종교가 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해 사람들이 개인적 영성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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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명이 유력하게 제기되어 왔다(Chong, 2025: 130). 후자의 관점에서 보면 통계상의 무종교

인 증가는 종교적 수요의 소멸이 아니라 공급 구조의 실패, 곧 제도 종교가 매력을 잃어가는 

과정의 지표로 읽힌다. 여기에 종교 단체와 지도자들의 일탈, 배타적 행태에 대한 실망 역시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무종교인 자체를 독립된 연구 대상으로 삼는 흐름도 뚜렷해졌다. 일찍이 한국 무종교인의 규

모와 성격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구적 연구(Kang, 1997) 이래, 전국 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무종

교인이 심리적 평안과 같은 나름의 종교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실증한 연구(Chong, 2024), 종교 

지형 전반의 이동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Lim, 2025)가 이어지면서, 무종교는 결핍이나 

잔여 범주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설명을 요구하는 실체로 부상하였다. 무종교인이 다수자가 된 

사회에서 ‘종교 없음’은 더 이상 일탈이 아니라 기본값에 가까워졌고, 심지어 무종교를 하나의 

신종교적 현상으로 읽자는 제안(Woo, 2022)까지 등장하였다. 

이 국면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것이 과학기술, 특히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은 어느새 문

명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AI는 산업의 도구를 넘어 인간 이해의 준거틀 

자체를 흔들고 있다.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영성’과 ‘초월’에 대한 근본적 질문과 논

쟁이 종교 영역에서도 이미 시작되었다. AI가 인간을 어디까지 닮아갈 수 있는지, 나아가 AI도 

영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은 영성이 인간 고유의 속성인가라는 종교인간학의 근본 문

제를 정면으로 소환한다. 초지능과 신적 존재로 화할 것이라는 예언적 담론, 이른바 ‘특이점

(singularity)’ 서사가 이러한 논쟁의 대표적 지점이다. 이 담론은 기술이 가져올 유토피아적 기

대와 디스토피아적 공포를 동시에 자극하면서, 과학이 종교의 자리를 잠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사 종교적 상상력의 새로운 원천이 되고 있다. 종교계와 학계 역시 이러한 흐름에 응답하여, 

AI 시대 전통 종교의 제도적 대응을 모색하는 연구가 잇따르고 있다. 요컨대 세속화와 과학의 

도전은 종교를 소거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의 존재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그 변모가 빚어

낸 두 갈래가 바로 제도 밖의 영성과 디지털로 매개된 신앙이다.

2. 보이지 않는 종교: 제도 밖으로 확산되는 영성

‘보이지 않는 종교’는 토마스 루크만(Thomas Luckmann)이 저서 The Invisible Religion(1967)

에서, 종교를 교회 출석이나 교리 신봉 같은 제도적 지표로만 재던 당시 세속화론의 한계를 포

착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그는 근대 사회의 제도적 분화 속에서 교회가 사회 전체의 성스

러운 우주(sacred cosmos)를 관장하던 지위에서 물러났으며, 그 쇠퇴가 종교의 소멸이 아니라 

종교의 사사화(Privatization)로 귀결됨을 논증하였다(Luckmann, 1967). 제도의 권위가 무너진 자

리에서 종교는 보이지 않는 개인의 내면과 일상으로 스며들어 계속 작동한다는 것이다. 반세기 

전의 이 통찰은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뒤늦게, 그러나 확실하게 실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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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계의 개념적 응답도 다층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성해영은 크리팔(J. J. Kripal)의 ‘무종

교의 종교(religion of no religion)’라는 역설적 표현을 원용하여 “전통적인 종교의 테두리 밖에

서 목격되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성”으로 풀이하였다. 언뜻 종교의 부정처럼 보이는 이 현상은, 

당사자들 스스로 여전히 ‘종교적’이라 자처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종교성을 드러낸다

(Seong, 2017: 2). 우혜란은 조직종교의 쇠퇴와 탈제도적 종교성의 확장이라는 동시대 종교 지

형의 특징을 포괄하는 바우만(Zygmunt Bauman)의 ‘유동적 종교(fluid religion)’ 개념으로 ‘종교

이동(religious switching)’으로 표면화되는 현대인의 종교적 성향을 분석하는 틀을 제공하였다

(Woo, 2016: 33, 54-60). 서구에서 빌려온 개념들은 한국적 현실에 그대로 포개어지기보다는 조

정과 재구성을 거쳐 수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정재영은 전후(戰後) 영국인의 종교성을 표

현한 데이비(Grace Davie)의 ‘소속 없는 믿음(believing without belonging)’이나 미국의 비제도

권 신앙인을 분류해 온 얼랜드슨(Sven Erlandson)의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SBNR)’ 범주

와 같은 서구의 개념틀을 이론적 배경으로 검토한 뒤 한국 무종교인의 성격을 실증하였다

(Chong, 2024: 141-143). 이들 연구는 한국 무종교인의 성격을 곧바로 설명하기보다는 한국적 

맥락에 맞는 개념 분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주목할 것은 이 비제도적 영성이 관념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 현장을 확보해 가고 있다는 사

실이다. 최근의 실증 연구는 초월영성상담의 부상에서 보이는 심리치료 영역의 영성, 박물관 

전시와 음악 공연에 스며든 영성,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적 영성이라는 세 영역을 추적하여 영

성이 종교와 세속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현장을 보고한다(Chung, Choe, & Jang, 2025: 1). 명상

과 요가, 웰빙과 자기계발, 사주와 타로에 이르기까지, 제도 종교의 시선에서는 종교가 아닌 것

들이 사실상 종교가 수행해 온 의미 부여와 치유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종교는 

이제 주변적 현상이 아니라 탈종교 시대 종교성의 주된 서식지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확산을 한국 종교사의 장기 지속 위에서 읽으려는 시도도 주목된다. 한국인의 종교성이 

유교․불교․무속․기독교를 큰 갈등 없이 겹쳐 살아온 중층적 구조를 지녀왔다는 점에 착안하

여, 오늘의 탈교회 신자들이 서구의 무종교인과 달리 “중층신앙적 영성의 재발현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된다(Lee, 2025: 2). 제도 이탈이 곧 서구식 세속화로 직행하지 않고 한

국 고유의 습합적 종교성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이 전망은, 보이지 않는 종교가 낯선 수입 개

념이 아니라 오래된 종교 문법의 현대적 재연일 가능성을 열어준다.

물론 이 영역에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성을 표방한 상업주의와 치유를 앞세운 

금전적 편취, 강압적 통제와 성적 착취를 일삼는 집단의 침투는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

인의 자유와 존엄을 위협한다. 종교적 외피를 두른 착취를 판별하는 기준은 특정 교리의 정통

성 여부가 아니다. 레거시 미디어의 단순 의혹 제기나 온라인상의 소문, 다수의 통념이나 종교

적 편견이 아닌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피해 발생 여부와 법적 판단 등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에 기반해야 한다. 이러한 피해 검증과 신앙 내용 자체에 대한 가치판단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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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 종교문해력 교육의 핵심 원칙이다. 제도권 밖의 종교 활동이 확산할수록 올바른 판별 

책임은 이제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가중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육의 개입이 더욱 절실하다.

3. 디지털 종교: 매체 환경 속에서 재구성되는 종교

종교성의 또 다른 서식지는 디지털 공간이다. 미디어와 종교의 관계를 추적해 온 캠벨의 디

지털 종교 논의(Campbell, 2012)가 보여주듯, 온라인은 종교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에 그치지 않

고 신앙이 형성되고 실천되는 독자적 환경으로 진화하였다. 팬데믹은 이 전환을 비가역적으로 

만들었다. 온라인 예배의 경험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즉, ‘혼종적 교회

(Hybrid Church)’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졌고, 신자들이 하나의 공동체에 매이지 않

고 여러 형태의 참여와 소통을 오가며 ‘다중적 소속감(multi-belonging)’을 형성한다는 관찰은 

종교적 문법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알려준다(Kim, 2022: 757). 가상현실 공간이 초월과 초연결

의 감각을 매개하며 그 자체로 종교적 공간이 되어간다는 신학적 성찰도 같은 맥락에 놓인다.

국내 학계가 이 주제에 눈뜬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보미디어 시대의 종교 연구를 

촉구한 논의(Moon, 2008)와 디지털 환경 속 신종교 연구의 방향을 모색한 작업(Ahn, 2023)이 

이미 토대를 놓았고, 팬데믹은 그 논의를 강단에서 현장으로 옮겨 놓았다. 방역 지침 아래 온

라인 예배를 강제로 경험한 한국 교회는 디지털 신앙을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먼저 익힌 셈이 

되었다. 이 강제된 학습의 결과가 지금 목격되는 종교의 디지털 전환이다.

한국의 온라인 종교문화에 대한 실증 분석은 이 전환의 구체적 양태를 보여준다. 교단 종교

의 온라인 활동뿐 아니라 사주․타로 같은 비제도권 종교 활동, 온라인 성지와 소원 댓글, ‘지

름신’과 ‘갓생’ 같은 종교적 신조어의 유행까지 살핀 연구는 “단순한 형태의 종교적 관념과 활

동의 부상이 디지털 미디어 및 디지털 콘텐츠 소비 특성과 상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Shim et 

al., 2023: 188).”라고 결론짓는다. 짧고 가벼운 콘텐츠 소비에 최적화된 매체 환경이 종교적 관

념과 실천의 형태마저 규정하는 것이다. 무속의 최근 행보는 그 압축판이라 할 만하다. MZ세

대와 디지털 플랫폼이 만나면서 무속은 신앙에서 문화콘텐츠이자 일상의 심리 서비스로 옷을 

갈아입고 ‘생활 무속’으로 확산되고 있다(Na, 2026: 1288).

이상의 검토는 하나의 구조적 사실로 수렴된다. 보이지 않는 종교와 디지털 종교는 각기 다

른 경로로 출현했으나 실제로는 서로를 증폭시키는 관계에 있다. 제도를 떠난 영성은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을 타고 유통되고, 디지털 공간의 익명성과 접근성은 소속 없는 신앙이 부담 없

이 머물 자리를 제공한다. 사주 앱과 명상 앱, 온라인 성지순례와 AI 상담이 한 사람의 스마트

폰 안에 공존하는 풍경은 두 현상의 결합이 이미 일상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문제는 이 새로운 

종교 지형이 기존의 종교 이해 틀로는 읽히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달라진 지형에 상응하는 독해 

능력, 곧 종교문해력의 재개념화가 요청되는 지점이며, 이것이 다음 장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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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종교에 관한’ 종교문해력 교육

1. 종교문해력 개념의 전개와 공백

‘문해력’은 기초적인 읽기․쓰기 능력을 넘어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까지 포괄하

는 개념이다. 요컨대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비로소 실질적인 문해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Kim, 

2021: 20-21). 이 개념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외연을 넓혀 왔고, 오늘날에는 미디어, 데이터, 과

학기술 등 각 분야의 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하는 역량 일반을 지칭하기에 이르렀다. 텍스트의 

독해를 넘어 융복합적 의미 구성을 요하는 다중문해력(multi-literacies)으로 확장되고 있다. 종교

문해력은 이 확장의 종교판이라 할 수 있다. 서구 학계에서는 개신교 중심의 종교 지식 결핍을 

시민사회의 문제로 진단한 프로데로(Prothero) 이래 관련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롸이트(Wright)

에서 무어(Moore)에 이르는 일련의 종교문해력에 대한 관점들이 하나의 연구 전통을 형성하였

다. 종교문해력을 범주, 성향, 지식, 기술의 네 영역으로 구분한 딘햄(Dinham)의 틀은 이 전통

이 단순한 교양 지식론을 넘어 역량론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Park, 2023: 53-54).

국내의 사정은 대조적이었다. 종교에 대한 광범위한 무지가 편견과 오해를 낳아 공존을 위협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대학 교양교육 차원의 종교교육을 모색한 논의가 일부 있었지만(Na & 

Youn, 2019), 종교계는 물론 종교학계도 이 개념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실태 조사조차 이

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다(Seong, 2024: 10). 이 무관심에는 나름의 배경이 있다. 

‘감정/정서 문해력’을 비롯해 미디어 문해력, 법률 문해력, 과학기술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 데

이터 문해력 등 분야별 문해력 개념이 앞다투어 등장하는 동안에도 종교 영역만은 예외로 남았

는데, 이는 한국 사회가 “다양한 종교들이 크게 갈등 없이 공존해 왔기 때문에 문해력의 필요

를 상대적으로 덜 느낀” 드문 사례였다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Park, 2023: 43). 그러나 공존

의 관성이 이해의 깊이를 보증하지는 않는다. 갈등 없는 병존은 상호 무관심의 다른 이름일 수 

있으며, 무관심 위의 평화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균열한다.

전환점은 2023년 마인드랩(MindLab)의 국내 첫 종교문해력 조사였다. 이를 계기로 “①종교

와 종교 현상의 이해도 파악 및 제고, ②종교의 평화적 공존 등 사회 문제 해결 기반 마련, ③

바람직한 종교적 신행 방식 모색, ④공공 정책의 방향성 제시 및 효과성 제고”라는 사회적 활

용 방안이 제시되었고(Seong, 2024: 9), 역량 개념에 기초해 지식․공감․실천의 세 영역으로 

종교문해력을 진단하려는 모형도 마련되었다(Park, 2023: 56). 개념 논의가 진단과 활용의 단계

로 진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성취의 이면에 공백이 있다. 기존 논의가 측정하고 함양하려는 대상이 대체로 제

도 종교의 좌표 안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진단 모형의 지식 요인은 인물과 장소, 의례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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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역사와 교리로 구성되어 있고, 서구의 진단 도구 역시 “여전히 종교에 대한 지식 중심의 퀴

즈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Park, 2023: 57). 교단과 교리를 갖춘 종교를 아

는 것이 곧 종교를 아는 것이라는 전제가 암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앞 장에서 확인했듯 오늘

의 종교성이 제도 밖의 영성과 디지털 매개의 신앙으로 이동하고 있다면, 이 전제 위에 세워진 

종교문해력은 정작 동시대인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종교 현상 앞에서 침묵하게 된다. 사주 앱

을 열고 유튜브 명상을 틀며 온라인 성지에 소원 댓글을 다는 세대에게, 세계 종교의 교리 지

식만으로는 자신의 경험을 해석할 언어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2. 보이지 않는 종교와 디지털 종교로의 확장

공백을 메우는 길은 종교문해력의 대상과 역량을 함께 넓히는 데 있다. 우선 대상의 확장은 

종교 개념 자체의 학문적 갱신에 기댈 수 있다. 종교학의 역사에서 “종교는 특정한 개인과 집

단의 신앙적 차원을 넘어 인간과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 탐구의 대상이 되었다

(Koo, 2022: 71).” 이는 종교문해력의 ‘종교’가 교단 종교로 한정될 이유가 없음을 말해준다. 제

도 밖 영성과 온라인 신앙 실천을 종교 이해의 정당한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자의적 확대

가 아니라 종교 연구의 본령에 부합하는 조치이다.

역량의 확장은 기존 모형을 폐기하는 대신 그 세 영역을 새로운 대상에 상응하도록 재규정

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지식의 영역’에는 세계 종교의 전통에 더해, 보이지 않는 종교의 

개념과 계보, 디지털 종교의 유형과 작동 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루크만과 SBNR을 알지 못

하면 무종교인 과반이라는 통계를 오독하게 되고, 알고리즘과 플랫폼의 논리를 모르면 온라인 

종교 현상의 절반을 놓치게 된다. ‘공감의 영역’은 교단 소속 신자만이 아니라 소속 없는 신앙

인, 영성 추구자, 무종교인까지 존중의 지평에 넣어야 한다. 다종교 사회의 관용이 이제는 ‘종

교 간’을 넘어 ‘종교와 비종교 간’, ‘제도와 비제도 간’의 상호 이해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실천의 영역’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의 결합이 관건이 된다. 변화 관리력, 정보․데이터 활

용력, 디지털 소통력, 디지털 창의력을 축으로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모형(Kim, 2024: 813)은 

종교 정보의 선별과 비판적 수용, 온라인 종교 활동에의 책임 있는 참여라는 종교문해력의 실

천 역량과 자연스럽게 접속된다.

이러한 확장은 종교교육의 성격 규정과 맞물린다. 지향해야 할 것은 특정 신앙의 전수가 아

니라 종교 현상 일반에 대한 이해를 기르는 ‘종교에 관한 교육’이며, 이는 종교교육학계가 오랫

동안 견지해 온 방향이기도 하다(Ye & Shim, 2025). 해외 사례는 이 방향의 현실성을 입증한

다. 무종교화가 가장 앞선 북유럽에서 오히려 종교문해력이 교육과정의 중심에 놓였다는 사실

은 시사적이다. 스웨덴의 경우 종교교육에서 종교문해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종교교육이 편견과 

갈등을 줄이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영국을 비롯한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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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교육이 신앙교육에서 시민성 교육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Kim, 2025: 80-81). 

이는 탈종교화와 종교교육이 상쇄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동반 관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종

교인이 줄어들수록 종교를 이해하는 능력은 더 희소해지고, 그만큼 더 절실해지기 때문이다.

‘종교에 관한 교육’이 신앙 그 자체를 배제하는 교육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종교 현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는 신앙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을 맹목이 아닌 

깊은 성찰 속에서 정립하게 함으로써 신앙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지향점은 특정 교단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종교라는 보편적 문화 현상을 다각도로 이해하는 데 있다. 요컨대 

확장된 종교문해력 교육은 교리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삶과 사회 현상을 통찰하는 인문

적 역량을 길러주며, 이는 신행(信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는 물론, 다원화된 사회에서 타자와 

타문화를 오해 없이 이해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3. 탈종교 시대 종교 갈등과 사회통합

확장된 종교문해력이 감당할 최종 과제는 사회통합일 것이다. 한국에서 종교는 이미 통합보

다 균열의 축으로 기울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 지 오래다. 전국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종교가 

한국 사회에서 통합이 아닌 사회균열의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한 연구는 종교 집단 간 호

감도와 사회적 거리에서 유의미한 격차를 확인한 바 있다(Park & Kim, 2013). 이는 사회 구성

원이 종교 간 갈등을 크게 인식할 경우 종교 공동체 전반에 대한 회의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종교와 정치 성향이 얽히는 오늘날의 양극화 국면에서 이러한 균열은 

더욱 증폭될 소지가 크다.

탈종교 시대의 갈등은 그 양상도 다변화되고 있다. 전통적 교단 간 마찰에 더해, 일부 집단

의 종교적 일탈이 미디어를 통해 폭로되면서 종교 전반에 대한 냉소와 혐오가 확산하는가 하

면, 종교 관련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이 알고리즘을 타고 디지털 공간에서 빠르게 유통된다. 

한편, 제도 밖 영성의 영역에서는 상업주의와 종교적 편취가 올바른 판별 능력을 갖추지 못한 

개인을 노린다. 갈등의 전선이 교단 사이에서 개인과 사회 사이로, 다시 온라인 공론장 내부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공공성 논의가 종교 연구의 핵심 의제로 부상한 것은 자연스

럽다. “한국에서 공공성 개념은 종교와 다른 사회 영역 간 매개물이 되고 있다(Yoon & Ko, 

2022: 31).”는 관찰처럼, 종교의 공적 역할을 묻는 물음은 이제 교단 내부의 자성을 넘어 사회 

전체의 공통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통합의 과제는 단순히 종교인 사이의 화해만을 뜻하지 않는다.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무종교인은 결코 균질한 집단이 아니다. 따라서 그 내부의 사회․인구학적 결을 

읽어내지 못하면 ‘종교인 대 무종교인’이라는 또 하나의 거친 이분법이 생겨나기 쉽다. 종교를 

향한 냉소가 이웃 종교인에 대한 혐오로, 반대로 신앙적 열심이 무종교인에 대한 계몽적 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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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굳어지는 일을 막으려면, 양쪽 모두에게 상대를 읽는 종교문해력이 필요하다. 

종교문해력은 이 지점에서 시민적 역량으로 재정위된다. 종교를 아는 것은 특정 신앙을 위한 

소양이 아니라 다원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통된 삶의 기술이다. 말하자면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 종교의 평화 공존은 물론 바람직한 신행을 돕는다(Seong, 2024: 9).”라는 종교

문해력의 효용은 무종교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편견은 무지에서 자라고, 혐오는 오해를 

먹고 산다. 보이지 않는 종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무종교인의 영적 추구를 존중할 수 있고, 

디지털 종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온라인의 종교 혐오와 허위 정보에 중립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존중과 거리 두기가 만들어내는 공존은 서로를 단순 배려하거나 참아내는 소

극적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종교인과 무종교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

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관계, 곧 상생의 관계로 나아갈 때 사회통합은 비로소 온전해진다. 종

교문해력 교육이 갈등 예방과 사회통합, 나아가 상생의 실질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이

런 의미에서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설계 가능한 목표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목표

를 교육의 내용과 방법, 기반으로 구체화한다.

Ⅳ. 종교문해력 교육의 재구성

1. 사례 기반의 교육 내용

종교문해력 교육 재구성의 첫머리는 교리에서 사례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다. 기존 종교 

교과가 세계 종교의 역사와 사상을 체계적으로 개관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면, 확장된 종교문해

력 교육은 학습자가 일상에서 실제로 마주치는 종교 현상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단

순한 흥미 유발 전략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종교와 디지털 종교는 정의상 제도화된 텍스트가 

아니라 흩어진 양상으로 존재하므로, 생생한 사례를 경유하지 않고는 그것을 종교적 현상으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종교 영역은 최근 축적된 실증 사례 연구를 교육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종

교의 빈자리를 상담이 채운다.”고 할 만큼 성장한 초월영성상담, 심리치료에 깃든 영성, 전시 

공간과 음악 공연에 스며든 초월의 감각, 기후위기 앞에서 모색하는 생태적 영성은 제도 밖 영

성의 대표적 표본이다(Chung, Choe, & Jang, 2025: 20; 21-71). 여기에 명상․요가․웰빙 문화, 

자기계발 담론의 종교적 코드, 팬덤과 취미 활동의 유사종교적 사례 등을 더하면(Irons & Lee, 

2022), 학습자는 ‘종교 없는 시대’에 만연한 종교성과 종교적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 아울러 각 

사례에는 비판적 쟁점을 내포한다. 치유를 표방한 상업주의, 영성 산업의 과장 광고, 착취적 신

앙집단의 포섭 수법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다룸으로써 현상에 대한 이해와 판별이 분리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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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것이다. 즉, 교육은 학습자가 실재하는 피해와 해악이라는 객관적 잣대와 정통과 이

단이라는 교단 내부의 시각을 분리해 판단하도록 돕는 한편, 낯선 소수 신앙에 대한 무지가 편

견과 혐오로 전이되지 않도록 성찰하는 내용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디지털 종교 영역은 한국 온라인 종교문화 연구가 풍부한 소재를 제공한다. “온라인 환경에 

특화된 종교적 상상, 표현, 실천 등이 존재할까?”라는 물음 아래 분석된 성지 밈과 소원 댓글, 

이른바 “성지순례 왔습니다. ∼하게 해주세요”라는 관용구의 유행은, 종교적 어휘가 세속 공간

에서 재활용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교육 자료이다(Shim, 2023: 287). 여기에 온라인 예배와 메타

버스 종교 공간, 종교 유튜브와 숏폼 콘텐츠, AI 상담과 종교 챗봇,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로 변

모한 무속까지, 디지털 네이티브 학습자의 미디어 경험과 직결된 사례들이 즐비하다. 또한 신

종교와 문화콘텐츠의 결합 역시 종교와 대중문화의 경계 이해를 돕는 소재가 된다(Shin, 2017). 

이 사례들은 각기 고유한 쟁점과 맞물린다. 익명성과 확산력이 결합한 온라인 공간에서는 종교 

관련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이 빠르게 번지고, 종교 유튜브와 숏폼 콘텐츠를 골라 보여주는 알

고리즘은 이용자를 편향된 믿음에 반복 접하게 해 종교적 반향실(echo chamber)에 가둔다. 나

아가 AI 챗봇과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되면서, 온건한 권유와 강압적 모집, 단순한 정보 제공과 

신앙적 세뇌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온라인 포교의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교육은 

학습자가 정보의 출처와 근거를 검증하는 태도를 길러주고, 자신이 소비하는 디지털 콘텐츠가 

알고리즘의 선별적 결과물임을 의식하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 환경에서 신앙을 권유받을 때도 

자신의 선택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태도를 갖추게 해야 한다.

이 두 모듈은 독립적으로 분리 편성하기보다 상호 교차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상 앱

은 보이지 않는 종교이자 디지털 종교이며, 온라인 타로 상담은 비제도 영성이자 플랫폼 경제

의 상품이다. 사례들이 지닌 중첩성은 두 현상의 구조적 연동 관계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아울러 모든 사례는 전통 종교와의 연속선 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소원 댓글은 기복 신앙의, 

온라인 성지순례는 순례 전통의, AI 상담은 고해와 상담 전통의 변형태임을 확인해 나갈 때, 

학습자는 외형적 새로움에 현혹되지 않고 종교사의 긴 호흡 속에서 현재의 종교적 현상을 읽는 

안목을 얻게 된다.

2. 디지털 리터러시 결합형 교육 방법

내용의 재구성은 방법의 재구성을 요구한다. 디지털 종교를 칠판으로 가르칠 수는 없다. 교

육 방법의 기본 원리는 내용과 매체의 일치, 곧 디지털로 매개된 종교 현상을 디지털 도구로 

분석하고 제작하며 배우는 것이다.

첫째, 분석형 학습이다. 학습자가 직접 종교 유튜브 채널, 명상 앱, 온라인 종교 커뮤니티를 

관찰하고 그 메시지 전략과 수익 구조, 알고리즘 노출 방식을 분석하는 활동은 미디어 리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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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종교 이해를 동시에 함양한다. 종교 관련 허위 정보 판별 실습, 혐오 표현 사례 분석이 

여기에 결합된다. 둘째, 제작형 학습이다. 종교문화를 소재로 한 카드뉴스와 숏폼 영상 제작, 

디지털 스토리텔링 과제는 수용자에서 생산자로 관점을 전환해 콘텐츠의 문법을 몸으로 익히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종교학 디지털 교과서의 창작 패러다임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제안한 

선구적 구상은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Koo, 2013). 셋째, 체험형 학습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종교 공간 체험과 학습 활동(Ok, 2022; Lee & Kim, 2022),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마음

챙김 프로그램(Ryu, 2023)은 시공간 제약 없이 종교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 넷째, 

탐구형 학습이다. 온라인 종교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에 코딩을 활용하는 연구 방법(Shim, 

2024)을 교육용으로 용이하게 재구성하면, 댓글 텍스트 분석과 같은 데이터 기반의 탐구 과제

로 확장할 수 있다. 학습자는 스스로 수집한 자료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종교 

현상을 인상이나 통념이 아닌 근거에 기반해 해석하는 태도를 익히게 된다.

다섯째, 이상의 활동을 관통하는 토론형 학습이다. 사례 기반 토론은 보이지 않는 종교 영역

에서 특히 긴요하다. 명상 수련의 경험, 사주와 타로에 대한 태도, 무종교인의 정체성 등과 같

은 주제는 정답이 없는 만큼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논의를 통해서만 다루어질 수 있다. 이 과정

에서 서로 다른 신앙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이 상대의 관점을 경유해 보는 경험은 공

감 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디지털 종교 콘텐츠를 함께 관찰하고 그 종교적 함의를 

논의하는 활동은 온라인상의 파편화된 콘텐츠 소비 형태를 성찰적 이해로 전환하는 기제로 작

동한다.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 운용의 요체는 온․오프라인의 유기적 연계이다. 대면 수업이 

이론적 개념 정립과 토론을 담당하고, 온라인 환경이 사례 탐색과 제작 및 공유를 맡는 혼합형

이 그 구체적 형태이다. 이는 교육 형식 자체에 학습 대상인 혼종적 종교 지형을 반영하도록 

설계한다는 점에서 교육 내용과 방법의 일치를 구현하는 실천적 방안이 된다.

이러한 방법의 실효성은 경험적으로 뒷받침된다. 신학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수업을 설계․운영한 결과 수강생의 리터러시 수준이 수업 전 3.11에서 수업 후 4.39로 유의미

하게 향상되었다는 보고(Kim, 2024: 828)는, 체계적으로 설계된 수업이 짧은 기간에도 실질적 

역량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사례는 목회자 양성이라는 특정 목적을 지

닌 신학교육 현장에서 도출된 결과로, 중립적 종교문해력 교육에 그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그럼에도 이 방법론적 시사점 자체는 유효하다. 물론 기술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문제점 지적(Cho, 2025: 100-102)이 환기하듯 도구의 도입이 

곧 교육의 혁신은 아니다. 생성형 AI 시대에 교사의 역할이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설계자’이

자 ‘정서적 촉진자’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논의(Yun, 2025: 122) 역시 종교문해력 교육에 그대

로 적용된다. 기술은 어디까지나 종교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원칙이 방법 

설계 전체를 관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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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양교육 제도화와 교재 개발

내용과 방법을 담아낼 그릇은 제도이다. 현실 진단에서 출발하면, “대다수 대학에서 진행하

고 있는 교양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은 특정한 종교적 배경 아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국내 고

등교육의 현주소이다(Na & Youn, 2022: 96). 종립대학의 채플과 교리 과목이 종교교육의 대명

사가 되는 동안, 종교 일반에 대한 교양교육은 국공립대학과 일반 사립대학에서 사실상 공백으

로 남았다. 종교문해력 교육의 제도화는 이 공백을 메우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관건은 성격 

규정이다. 종교교육이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정착될 

때 비로소 종교문해력 교육은 특정 종단의 이해와 무관한 보편 교양으로서 모든 대학에 개설될 

자격을 얻는다(Chung, 2002: 270).

제도화의 실마리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삶과 종교’가 진로 선택 

교양 교과로 편성되어 종교문해력 함양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Youn & Na, 2024: 74), 초․중

등 단계에 마련된 이 기반을 대학 교양교육과 연결하는 계열화 설계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가 제안한 사례 기반 콘텐츠 및 디지털 리터러시 결합형 교수․학습 방법은 학습 수준

에 맞춰 난이도를 조정함으로써 ‘삶과 종교’ 등 초․중등 교과 과정에도 적절히 적용할 수 있

다. 사주 앱, 온라인 성지 밈, 종교 유튜브 콘텐츠처럼 청소년의 일상적 미디어 경험과 맞닿아 

있는 사례는 오히려 초․중등 학습자에게 직관적이고 친숙한 도입 자료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대학 교양교육의 심화 모듈과 상호 연계함으로써 학교급 간 단절 없는 종교문해력 교육의 

계열화를 확보할 수 있다. 한편, 대학 단계에서는 비종교인 수강생이 다수인 현실을 고려하여 

학생의 관심사와 사회적 쟁점, 예술 작품 등을 매개로 한 융합형 수업 모델(Yun, 2023: 59)이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례 기반 모듈은 이러한 융합형 교육과정 설계에 유용하게 투

입․활용될 수 있다. 

교재 개발은 제도화를 구현하기 위한 물적 토대이다. 교재 개발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압

축된다. 하나는 중립성으로, “제도권 교육기관에서의 종교교육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Youn & Na, 2024: 75).” 이는 보이지 않는 종교와 디지털 종교를 다룰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

다. 특정 영성 실천을 일방적으로 권장하거나 폄하하지 않는 균형 잡힌 서술, 그리고 무종교인

의 관점을 소외시키지 않는 내용 구성이 필수적이다. 다른 하나는 갱신 가능성으로, 온라인 종

교문화는 변동성이 크고 유행 속도가 빨라 인쇄 중심의 종이 교재 개정 주기로는 그 변화를 따

라잡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디지털 교과서로의 전환과 지속적 사례 업데이트 체계가 요구된다. 

아울러 교재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수자의 역량이다. 종파교육과 종교교육의 차이에 대

한 객관적 인식을 포함한 교수자의 자질 향상과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며(Na & Youn, 

2022: 95), 여기에 디지털 종교 현상을 비판적으로 다룰 수 있는 리터러시 역량이 새로운 필수 

요건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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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와 수업의 내용적 깊이를 더하는 또 하나의 자원은 지역이다. 산악 지형과 어우러진 전

통 사찰의 종교문화, 농어촌 공동체의 생활 종교, 한국 자생 종교의 문화유적 등 각 지역에 축

적된 종교문화 자산은 사례 기반 교육 내용의 현장판이라 할 수 있다. 지역 종교문화 답사를 

체험 학습 형태의 모듈로 편성하면 디지털 사례에 치우치기 쉬운 교육 내용에 물질적․장소적 

현장성을 보충할 수 있다. 이는 보이는 종교와 보이지 않는 종교,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종교성

을 통합적으로 조망하게 하는 균형추가 된다.

끝으로 이러한 제도화는 대학 담장 안에서 완결되지 않는다. 종교문해력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 요건으로 제시한 “①명확한 비전 제시, ②단계적 접근, ③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시

사하듯(Seong, 2024: 9), 종교교육학계가 내용을 검증하고 종단이 교육 현장을 열며 정부가 정

책으로 뒷받침하는 삼각 협력이 필요하다. 종교의 공공성 논의가 사회 전반의 중요한 의제로 

부상한 지금, 종교문해력 교육은 그 논의를 사회적 실천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무종교인이 과반을 차지한 한국 사회에서 종교문해력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보이

지 않는 종교’와 ‘디지털 종교’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모색하였다.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먼저 탈종교 시대의 종교 지형이 종교의 소멸이 아닌 구조적 재편임을 확인하였다. 세속화

와 과학기술의 도전, 특히 AI의 부상은 전통 종교의 위상을 흔들었지만, 종교적 욕구는 제도 

밖의 영성으로, 또 디지털로 매개된 신앙 실천으로 자리를 옮겨 존속하고 있다. 두 현상은 별

개가 아니라 서로를 증폭하는 구조적 연관성을 이루며, 이것이 오늘의 종교 현상을 읽는 열쇠

임을 밝혔다.

이어서 종교문해력 개념의 국내외 연구 동향을 검토하여, 기존 논의가 제도 종교를 암묵적 

전제로 삼아 온 공백을 확인하였다. 이에 지식․공감․실천의 역량 틀을 유지하면서 그 대상을 

두 현상으로 확장하는 재개념화를 제안하였고, 확장된 종교문해력이 종교 갈등의 예방과 사회

통합이라는 공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이 구상을 사례 기반의 교육 내

용, 디지털 리터러시와 연계한 교육 방법, 교양교육 제도화와 교재 개발이라는 세 층위로 구체

화함으로써, 종교문해력 교육의 재구성이 선언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 연구가 지니는 함의는 학문적․실천적․사회적 차원의 세 가지이다. 학문적으로는 종교문

해력 연구의 외연을 비제도적․디지털 종교성으로 넓혀 종교교육학과 종교사회학, 미디어 연구

를 잇는 융합적 접점을 마련하였다. 실천적으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삶과 종교’에서 대학 

교양교육에 이르는 계열화의 밑그림과 수업 설계에 적용 가능한 모듈을 제시하였다. 사회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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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종교문해력을 특정 신앙의 소양이 아닌 다원 사회의 시민적 역량으로 재정위함으로써, 종

교인과 무종교인이 서로를 읽어내는 공통의 언어를 교육이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함의를 실현하는 정책적 제언은 명확하다. 첫째, 종교문해력 교육을 국공립대학을 포

함한 고등교육 교양 체계에 종교 중립적 교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변화 주기가 빠

른 온라인 종교문화를 담아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교재 개발과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교수자 양성과 재교육 과정에 종교학적 소양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께 

편성해야 한다. 넷째, 지역에 축적된 종교문화 자산을 답사형 체험 학습으로 끌어들여, 디지털 

사례에 치우치기 쉬운 교육 내용에 현장성을 보충해야 한다. 이 네 가지 과제는 종교교육학

계․종단․정부 간의 유기적 협력 위에서만 지속 가능하다.

덧붙여 이 글의 부제인 ‘조화’가 뜻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보이지 않는 종교와 디지

털 종교의 조화란 두 현상을 하나의 교육 틀 안에 병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비가시

적 영성의 깊이와 디지털 매개의 확산력을 함께 읽어냄으로써, 제도 종교 중심의 낡은 지도와 

파편화된 새로운 현상 사이에 통합적 이해의 다리를 놓는 일이다. 나아가 전통 종교와 제도를 

벗어난 영성, 종교인과 무종교인, 오프라인의 장소성과 온라인의 연결성이 서로를 배제하지 않

고 상생하는 다원적 종교 생태계의 전망이기도 하다. 종교문해력 교육은 그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역량을 기르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이상에서 제안한 교육 내용과 방법은 아직 설계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현장 적용과 효과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보이지 않는 종교와 디지털 종교의 사례는 변화 속도가 빨라 지속적 갱

신을 요구한다. 주류 종교 담론에서 소외된 소수 신앙 집단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정립하

는 방식에 관한 미시적 탐구, 초․중등 단계에 특화된 종교문해력 교육과정 및 교사 재교육 방

안에 대한 구체적 설계, 종교문해력의 관점에서 한국종교사를 재독해하며 정치․경제․법 등 

인접 분과와 접하는 융합 연구, 그리고 세속주의와 세속화 과정에 관한 사회과학적 대화가 후

속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줄었지만, 종교를 읽어야 할 이유는 오히

려 늘어난 시대에, 종교문해력 교육의 재구성은 이제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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